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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동조합과 회사는 19일(목)에도 ‘토탈영업TF’ 협의를 갖고 세부 사항을 조율했다. 그간 노동 조합이 큰 틀에서 요구한 7개 항목과 회사가 제시한 검토안 중 이견이 컸던 것은 140여 개 활동지역 즉,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순환 배치와 영업 지원 관련된 것이었다.��먼저 기존 공백 및 취약상권을 포함한 143개 사이트는 새로운 거점을 추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국 지점 단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회사는 영업 유불리 해소를 위한 순환 배치를 최초 검토 안으로, 3개월 단위 순환 원칙을 잡고 성과, 역량 등을 고려하여 최대 6개월까지 순환 유예가 가능하도록 하자고 제시했다.��조합원이 배치되는 곳에 따라 상권이 다르므로 목표치에 대한 개인별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이유였다. 고성과 사이트와 저성과 사이트를 교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이에 노동조합은 상권에 적응할 시간도 없는 잦은 순환 발령은 오히려 피로감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순환배치를 하더라도 전체 조합원이 아닌 유불리를 받는 조합원에 한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광역본부 자체에서 개인별 유불리 발생하지 않도록 교류 시행하고, 유불리가 발생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광역본부 주관 하에 배치 하기로 협의했다.  ��‘토탈영업TF’ 조합원의 영업활동 지원 사항도 초반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다. 회사가 가져온 운영방안에 따르면 영업상품이 제한적인 데다 활동에 대한 지원사항이 전무했다.��따라서 노동조합은 기존 B2C, B2B 와 동일한 형태의 지원이 아니면 협의를 이어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토탈영업TF 조합원들의 활동 기반 마련을 도출해냈다.��결과적으로 조합원 개인별 직접영업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 시, 그룹단위 협업방안을 마련하고 취약상권은 10% Rule 권고, 공백상권은 B2B 고객 부족상황을 반영하여 매출 최저 조건을 삭제키로 협의했다.��또한 오더처리 교육 등 B2C는 직접 수행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B2B는 SO 처리기능이 있는 기업고객 컨설팅센터에서 수행 하여 조합원 부담을 완화시켰다. 노동조합은 향후에도 토탈영업TF 운영에 대한 노사 협의 사항 이행여부를 지속 살피고 감시할 계획이다.











“토탈영업 TF 강제적인 사이트 순환배치 없다”�공백상권은 매출 최저 조건 삭제 등 토탈영업 TF 활동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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